
‘언론 부역자’ 강선규, 방송통신심의위원 자격 없다

   새로운 출범을 앞둔 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이해하기 힘든 소문
이 돌고 있다. KBS 전 보도본부장 출신인 강선규 씨가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
인사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. 

   강선규 씨가 누구인가. 박근혜 정부 시절 K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공영방송
의 후퇴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앞장서 견인했던 인물이다. 강 씨는 보도본부장 
시절 KBS의 단독 취재로 9시 뉴스에 방영됐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 비판 기사를 홈페
이지에서 자의적으로 삭제했다. 방송 직후 총리실의 연락을 받고 내린 결정이었다. 해
당 기사를 작성했던 취재기자와 최소한의 소통도 없었다. 명백한 편성규약 위반이다. 

   비슷한 일은 몇 달 뒤에도 반복됐다. 이완구 총리가 ‘성완종 리스트’로 거센 사퇴 
압박을 받던 시점, 강 씨는 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해설위원의 뉴스해설을 해설위원 
교체라는 무리수까지 둬가며 가로막았다. 전무후무한 일이었다. 이후에도 ‘이승만 정
부 망명설’과 관련해 굴욕적 반론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
는 귀를 닫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등 보도본부의 수장으로 실망스런 모습만 거듭 보
여왔다. 강 씨가 2015년 진행된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70%가 넘는 높은 불신임률을 
받은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. 

   강선규 씨는 재임 내내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찾으려 노력하기는 커녕, 해바라기
처럼 권력만 바라보고 그 뜻에만 따라왔던 인물이다. 2017년 언론노조가 ‘언론 부역
자 명단’에 강선규라는 이름 세 글자를 분명히 올렸던 것은, 강 씨의 전력에 대한 종
합적인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였다.

  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, 현재 강 씨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하려 하는 주체
가 야당도 아닌 정부 여당이라는 점이다. 강 씨의 지난날에 대해 정녕 아무것도 알아
보지 않았는가? 강선규라는 인물이 누군지 몰랐다면 무능이고, 알고서도 그랬다면 죄
악이다. 제작 자율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갖추지 못하고, 내부 구성원보다 권력의 
목소리에만 집중했던 인물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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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. 

   강선규 씨에 대한 구성원들의 평가는 이미 마무리됐다. 자격 미달 언론인, 강 씨
에 대한 방심위원 추천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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